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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전주의 대로

1. 기린대로

기점과 종점

기점 : 교동 1-1 

       (한벽당)

종점 : 반월동 726-1

       (월드컵 경기장)

길이 : 총 11,465m

폭   : 50m

유래 및 의의

 기린대로는 전주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이다. 이 도로에 기린이라는 이름을 붙인 까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전주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라는 점 때문이다. 동양에서 기린은 성인이 세상에 

날 때 나타난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기린은 살아있는 풀을 밟지 않으며 생물(生物)을 먹지 않는 어

진 짐승으로 용, 거북, 봉황과 더불어 사령(四靈)이라고도 한다. 사관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릴 수는 있

으나 조선 개국조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전주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

하는 중심도로에 기린대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전주가 조선 개국조 이성계의 본향이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은 상징 의미를 담은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전주팔경의 으뜸인 기린토월(麒麟吐月)로부터 비롯된다. 조선시대 전주부성은 승암산

에서 시작된 산자락이 기린봉, 종광대로 이어지며 만들어진 사위에 에둘러 감싸이고, 남고산에서부터 유

연대로 이어지는 산자락이 만들어낸 품속에 고즈넉하게 안겨 있는 지형적 특징을 갖는다.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그 동쪽 산의 능선이 기린의 등처럼 구비 져 있고 그곳에서 둥근 달이 떠오르는 풍광을 보며 

이 지역의 호사가들은 기린이 여의주를 토해내는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인물의 출현과 관련한 상상의 

동물 기린이 여의주를 토해내는 상상 역시 조선 비조의 본향에 대한 상징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기린대로 명칭 부여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측면을 통합하여, 기린봉에서 떠오르는 만월로부터 느껴지

는 상서로운 기운 속에 조선 건국조의 본향으로서의 전주가 가진 역사성을 담아낸 데서 그 유래와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기린대로 주변의 환경

1) 발리산 주변 

<한벽당> 

기린대로의 기점 부근에 한벽당이 위치해 있다. 한벽당은 1404년(태종 4년) 조건 개국공신이며 집현전 

직제학을 지낸 최담 선생이 지은 누각으로 조선시대 시인 묵객들이 풍류를 즐긴 곳이다. 이곳은 전주팔

경 중의 하나인 한벽청연(寒碧晴煙)과 연관된 곳으로서 한벽청연이란 슬치에서 발원한 상관천의 물길이 



- 2 -

이곳 한벽당 아래의 바윗돌에 부딪쳐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옥류동과 자만동>

기린대로의 기점에서 북동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 옥류동과 자만동이다. 옥류동은 낙수정 혹은 군

경묘지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동네로 옥류천이라는 샘으로부터 마을 이름이 유래된 동네이다. 자만

동은 옥류동보다 좀더 북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조선 후기의 명필 창암 이삼만 선생의 태생지로도 유명

한 곳이다. 자만동과 옥류동은 모두 발리산(발대산, 발산) 자락에 안겨 있는데 발리산(發李山)이란 이름

은 이곳이 조선 왕조의 발상지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자만동 기슭에 고종황제가 친필로 쓴 목조

구거지지(穆祖舊居之地)라는 목조유허비가 있다.

<오목대> 

발리산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어내리다가 그 기운을 모아 붓 끝으로 힘 주어 찍어놓은 점 같은 언덕배기

에 오목대가 세워져 있다. 이곳은 태조 이성계가 고려 우왕 6년에 양광, 전라, 경상의 3도 순찰사로서 

남원 운봉에서 왜구 아지발도 무리를 무찌르고 돌아오다 머물러 개선 잔치를 베푼 곳이다. 이때 태조는 

이씨 종친들을 모아놓고 주연이 한창일 때 한 고조의 대풍가를 호기있게 읊어 넌지시 고려를 거꾸러뜨

릴 포부를 비치자 이때 정몽주가 이를 못마땅히 여겨 남고산에 있는 망경대 위에 올라 시를 읋으며 북

천을 우러러 보며 개탄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향교>

전주향교는 태종 10년(1410년) 지금의 경기전 부근에 있었으나 선조 36년(1603년)에 관찰사 장만이 이

곳으로 옮겼다. 전국 향교 중 유일하게 공자, 맹자, 증자, 안자의 아버지 위패를 봉안한 계성사(계성사)

가 있고 장판각에는 주자대전, 성리대전, 사기평림 등의 목판이 소장되어 왔다.

 

2) 전주시청 주변

 한벽당에서 출발하여 기린대로를 따라 올라오면 왼편으로 전주시청을 볼 수 있다. 전주시청과 기린대

로는 맞닿아 있으며 시청의 입구는 여느 공관과 달리 진입로가 없다. 그 까닭은 지금의 시청 건물은 전

주역사가 있던 자리였으며 기린대로는 철로가 지나가던 자리였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청 광장은 전 전

주역 광장이다.

 전주시청 주변의 기린대로는 전 전주역 시절의 역 주변 모습과 새로 전주시청이 들어서고 철길 대신 

기린대로가 들어선 후에 변화한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기린대로를 따라 양 옆으로 새로 세워진 건물들

은 시청과 함께 변화한 모습이며 그 건물들 뒤편의 모습은 과거 전주역 시절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3) 금암광장에서 호남제일문까지

 금암광장 앞에서 기린대로는 과거 철길 자리에 개설된 도로와 본래 도로가 만난다. 태평양수영장 뒤로 

철길이 있었으며 태평양 수영장 앞으로 이어지는 기린대로는 전주에서 군산까지 이어지는 도로로서 평

양지대의 곡물을 수탈하기 위해 개설된 도로로 알려져 있다. 이 도로를 따라 종합경기장, 덕진공원 앞, 

추천대교, 팔복동을 지나 월드컵경기장까지 곧게 뻗어있다. 기린대로는 명실공히 전주의 도심 지역을 남

북으로 관통하는 전주 제1의 중심 도로이며 전주의 관문이기도 해서 기린대로로 들어서면 호남제일문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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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군(湖城君) 이주(李柱 : 1562∼1594)는 조선왕조의 7대 임금인 세조의 현손(玄孫)이고 세조의 셋째 

아들인 덕원군(德源君) 서(曙)의 증손이다. 전주에 살던 그가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전주와 임실 지역에서 의병을 소집하여,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선조가 피난하고 있던 의주

까지 올라가서 선조를 알현하였다. 그리고는 평양성 전투에 참여하여 성을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으며, 선조가 의주로 부터 한성으로 환도(還都)할 때에는 시종 선조를 호종하였다. 이러한 공으로 

그는 호성군에 봉하여졌으며,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으로 훈적(勳籍)에 기록되었다.

이주가 살았던 곳은 오늘의 행정구역으로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한사월 마을이었는데, 이곳에는 지금

도 호성군의 5대손인 증사복시정(贈司僕寺正) 복화(福和)의 효성을 기리는 영모당(永慕堂)이라는 당호

(堂號)를 가진 정려(旌閭)가 전해오고 있다. 사실 호성동(湖城洞)의 동명(洞名)이 호성군(湖城君)의 위호

(位號)에 기인하고 있을 만큼, 호성군은 그의 짧은 생애에도 우리들의 추앙을 받기에 충분한, 민족을 위

한 헌신적 삶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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